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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en areas and the area of available horizontal surfaces are gradually decreasing due to the overcrowding of buildings.
It is adversely affecting the urban climate and ecosystem. However,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green areas is
gradually increasing.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wall greening using vertical surfaces is growing.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domestic wall greening guidelin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orientations restrict planting. there was no study
to determine whether there were actual differences in plant growth due to orientation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by orientations to apply actual wall greening to citie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from May to September 2020. First of all, three octave walls were constructed to measure the temperature,
the illumination, and the length of the plants once a week. The plants included Parthenocissus tricuspidata, Hedera rhombea,
and Euonymus radicans cv. Aueonmarinata Rehd plants.

As a result of the study, Parthenocissus tricuspidata was prolific in the north, and Hedera rhombea, and Euonymus
radicans cv. Aueonmarinata Rehd plants were prolific in the south. All three types of plants were prolific in June-July,
and the Parthenocissus tricuspidata was prolific in grass-growing, and in August, all the walls were 100% covered. Hedera
rhombea had the lowest rate of herbaceous growth, and the vertical coverate was also lower at an average of 45%, but
among the three plants, the sheath of the horizontal surface coverate was the highest. Euonymus radicans cv. Aueonmarinata
Rehd was low in the speed of herbaceous growth, and finally, the walls were 100% covered except for the north and
northwest directions. It was found that not all plants used for wall greening show the same growth, and the difference
in growth varies more depending on plants than the effect of orientations. Therefore, it is bett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lant growth and plant suitable plants for ea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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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도시는 건축물이 과밀해지고 지표면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녹지의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도시 내 아스팔
트로의 토지 피복 등 불투수층 면적의 증가와 콘크리트 건물
표면의 증가로 도시의 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도시기후와 도
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Wong et al., 2010; Pan et
al., 2018). 그러나 이러한 현 상황과는 반대로 도시민들은 도시
에서 녹지공간과 쾌적함을 원하고 있으며, 녹지의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Belmeziti et al., 2018). 그래서 녹지
의 확보가 어려운 조밀한 도시에서 수직적 공간을 이용하여 벽
면녹화를 하기 시작하였다(Jim and He, 2011). 벽면녹화는 입
면에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쾌적감을 만들
어주고 건물에너지 절감에도 영향을 주며(Jeon et al., 2014),
도시열섬 저감, 건물에 부는 바람을 막는 차단제로도 작용한다
(Jang et al., 2015). 또한, 도심에서의 녹화량은 늘리고, 생물
서식공간 제공 등 도시의 생태적 환경을 증가시키기에 좋은 대
안이다(Russo et al., 2018). 벽면을 녹화하여 녹의 양을 늘리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며(Cho, 2006), 단열기
능을 개선하여 전력사용저감, 에너지 절약 효과 매우 효율적인
역할이 가능하다(Daemei et al., 2018; Ouyang et al., 2019). 벽
면녹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벽면녹화에 대
한 연구, 제도 및 지침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국내 벽면녹화에 관한 연구로는 벽면녹화 유형에 따른 복사
에너지 변화특성 연구(Lee et al., 2020), 벽면녹화가 도시기온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Park and Kim, 2011), 벽면녹
화 식재기반 재질별 에너지저감 성능분석(Kwon et al., 2013),
옥상 및 벽면녹화가 건축물 온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Park et al., 2014)등이 있다. 대부분 벽면녹화에 관한 연구
는 에너지 및 도시기온 저감에 관한 내용이며, 벽면녹화 식물이
아닌 벽면녹화가 적용되는 건물 및 도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식물종과 관련된 연구도 있었지만 덩굴식물의 미세먼
지 저감 능력 평가(Jeong et al., 2018), 벽면녹화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Yang et al., 2020)등과 같이 식물이 대기환
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대부분이었으며, 식물종과 관련된 연
구는 적은 실정이다. 실제 벽면녹화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벽면녹화 식물종의 생장특성 및 방위에 따른 생장차이에 대
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앞서 방위와 관련된 벽면녹화의 선행 연구, 제도

및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행연구로는 Kim et al.(2012)은
다섯 가지 덩굴식물을 선정하여 벽면의 재질별 부착 유무와
남·북향에서의 생장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Kim(2013)은 아파
트 단지를 대상으로 방위에 따른 피복률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1998년 환경부에서 녹화 지침을 발간하면서 벽

면녹화의 도입이 되었다. 벽면녹화와 관련된 제도 및 지침들을
살펴보자면 ME(1998)는 남쪽벽면은 낙엽성 식물, 북쪽․서
쪽․동쪽벽면은 상록성 식물을 식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
었으며, MOLIT(2012)는 입면의 방위에 따른 설치방향 및 주
변 환경을 고려하여 식물을 선택하고 식재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Building Code(2018)

국문초록

도시는 건축물의 과밀화로 지표면과 함께녹지의 면적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도시기후와 도시생태계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녹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표면과 함께 수직면을 활용한 벽면녹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방위와 관련된 국내 벽면녹화 지침과 제도에서 방위별로 식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통해 실제 8방위별로 식물의 생육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벽면녹화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방위별 식물생장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실험은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진행하였다. 우선, 8방위
벽체 3개를 제작하여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송악(Hedera rhombea), 금빛줄사철(Euonymus radicans cv.
Aueonmarinata Rehd) 식물3종을 각 벽체에 식재 후 주1회 온도, 조도, 식물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담쟁이의 경우 북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고, 송악과 금빛줄사철은 남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다. 식물
3종 모두 6-7월에 생육이 왕성하였으며, 담쟁이는 초장생육이 왕성하였고, 8월에 모든 벽면을 100% 피복하였다. 송악은
초장생육속도가낮았으며, 피복률 또한 평균 45%로낮게 나타났지만, 식물3종 중 지표면의 피복률은송악이 가장높았다.
금빛줄사철은초장생육속도가낮았으며, 최종적으로 북, 북서향을 제외한 벽면을 100% 피복하였다. 벽면녹화에 사용되는
모든 식물이 동일하게 생장하지 않으며, 방위로 인한 영향보다 식물 생육 특성에 따라 생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식물생육의 특성을 파악하여 방위별 알맞은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식물 피복률, 조도, 표면온도, 식물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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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4항 4호에는옥상, 벽면, 테라스등다양한녹화기법을권장
하며, 북측입면의 벽면녹화는 지양한다는 지침이 있다. 세종시
에서볼수있듯이약 30년이지난지금까지도벽면녹화에대한
지침에서는 방위별로 식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방위와 관련된 국내 벽면녹화 지침과 제도에서 방위별로 식재
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별로 생육의 차이
를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적으며, 실제 8방위별로 식물의 생육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실제 벽면녹화에 많이 식재되고 있는 식물 3종을 대상으로
8방위별 식물의 생육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Ⅱ. 연구방법

1. 식물 및 토양 재료

연구대상 식물은 저비용과 저 관리가 가능하며, 환경부(2008)
의 “도시인공지반의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모니터링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벽면녹화에 가장
많이사용되고 있는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 송
악(Hedera rhombea), 금빛줄사철(Euonymus radicans cv.
aueonmarinata Rehd) 3종을 차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3종모두
한반도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도시화지역인 수도권지
역에서 벽면녹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Lee et al., 2003).
담쟁이덩굴은 낙엽성으로 내한성은 강하며, 내서성은 중간

정도이다. 종의 특성상흡착근으로 벽면을 피복하고 기근을 내
리기때문에 부착력이강하다. 생육이왕성하여거대 벽면에의
이용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
송악은 내한성, 내서성, 부착력 및 내음성이 강하다. 하지만

생육이 느려 작은 면적의 피복에 적합하며, 빠른 피복을 기대
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금빛줄사철은 줄사철나무를 개량한 녹화품종이다. 내한성은
강하며, 내서성은 중간정도이다. 연간 70~120cm 정도 자라는
특성이 있다(ME, 2008).
실험에 사용한 식물의 평균 초기 신장 값은 담쟁이덩굴

3.93cm, 송악 2.27cm, 금빛줄사철 10.64cm이었다.
토양재료는 인공배합토((주)참그로튼튼나무(대묘용))를 사

용하여, 8방위 지반 모두 동일하게 처치하였다.

2. 실험구 제작

실험 장소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실험장(36°40'12.3"N
126°51'21.7"E)에서 진행하였다. 실험은 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2020년 5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진행하였으며, 실험기간동안

의 총 강수량은 1,344.2mm, 평균기온은 23.08℃이었다. 실험벽
체의규모는 한 면이 50cm×100cm(가로×높이)인 8방위로총 3
개를 제작하였으며, 목재판재에 시멘트를 발라 실제 도시건물
의 표면과 유사하게 하였다(Figure 1 참조). 또한, 식물의 식재
전 벽면녹화 보조재로서 매쉬약 18mm, 두께 1mm의 PE넷트
를 벽체에서 50mm 이격하여 설치하였다. 그림자의 길이를 고
려하여 실험벽체구조물의 간격은 2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식
재 후 실험 기간 동안 무관수하였고, 시비도 하지 않았다.

3. 측정 및 분석

모니터링 기간은 가장 먼저 1m 높이의 벽체 피복이 완성되
는 시기로 하여, 식재 후 5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 1회 오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식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조도, 벽체 표면 온도를 방위별로 측정하였고, 식물이
방위별로 얼마나 다르게 생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주 피복
률과 식물의 길이를 매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21년 2월
19일 식물의 길이와 피복률을 최종적으로 측정하였다.
데이터는 MS Office Excel 2016을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온

도계는 BENETECH GM320을 사용하였고, 조도계는 BENE-
TECH GM1010을 사용하여측정하였다. 식물의길이는 벽체의
세로 길이인 100cm를 초과하면 수치를 100으로 입력하였다.
피복률은 방위별로 식재된 식물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포토샵을활용하여픽셀수에 의해산출하였다. 수집한 표면온
도와 조도 데이터는 Figure 2, Figure 3과 같다.

Ⅲ. 연구결과

1. 방위별 표면온도와 조도

Figure 1. The wall greening located in Kong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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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9월까지 방위별로 표면온도와 조도를 측정 및 분석
한 결과는 각각 Table 1, Table 2와 같다. 측정값은 측정 기간
중 기온이 가장높았던 8월 29일과 장기간의강수로 기온이낮
았던 8월 8일을 제외하고 방위별로 차이가 적었다. 평균표면온
도는 남서향이 34.59℃로 가장 높았으며, 북서향이 33.98℃로
가장 낮았고, 차이는 0.61℃이다. 평균표면온도는 식물별 기온
에 따른 생장차이는 다르지만, 식물은 어느 정도 열환경에 적
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기온 17-28℃에서 생육
을 활발히 한다(Loveys et al., 2002; Atkin and Tjoelker.
2003). 본 연구의값과 비교해 보았을때, 평균기온이 26.6℃이
었던 6-7월에 생육이 왕성한 결과가 나왔다. 평균조도는 남향
이 22,899.51Lux로 가장높았으며, 북향이 13,300.12Lux로 가장
낮았으며, 차이는 9,599.38Lux이다. 빛은 식물생장에 중요한 역
할을 하며(Nozue and Kloof, 2006), 태양 복사가 감소함에 따
라 식물의 광합성과 성장속도는 점차 감소한다(Matsui et al.,
2018). 본 연구의값과 비교해 보았을때, 송악과금빛줄사철이
태양복사가 감소하는 북, 북서향에서 생육이 부진한결과가 나
왔다.

2. 방위별 식물 피복률 및 생장

5월부터 9월까지 방위에 따른 생장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담
쟁이덩굴의 경우 북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으며, 8방위 모두
6~7월에 생육이 가장 왕성하였다. 또한 담쟁이덩굴의 방위별
생육 차이를 살펴보자면 생육이 왕성했던 6~7월에 비교적 북
향보다 서향에서의 생육이 늦었다. 송악과 금빛줄사철의 경우,

Figure 2. Surface temperature depending on orientations
Legend: S SE E NE N NW W SW.

Figure 3. Illumination depending on orientations
Legend: S SE E NE N NW W SW.

Table 1. According direction average surgace temperature from 9 May to 26 Sep. (Unit : ℃)

Dare S SE E NE N NW W SW

5/9 30.64 31.02 30.50 30.63 30.38 29.56 30.50 30.71
5/16 30.85 31.85 30.63 31.26 31.12 29.78 30.63 60.56
5/23 33.05 33.37 33.16 33.80 33.55 34.13 34.44 33.49
6/6 35.19 35.23 35.33 35.48 35.46 35.19 35.57 35.49
6/13 38.63 38.34 38.20 38.48 38.29 38.18 38.23 38.20
6/20 36.47 36.54 36.20 36.10 36.33 35.69 36.28 36.55
6/27 37.22 37.17 37.03 36.68 36.57 36.79 37.00 37.03
7/4 34.58 34.81 34.67 34.37 34.74 34.68 34.92 34.93
7/11 38.10 38.30 38.21 38.07 37.92 38.00 38.20 38.33
7/18 36.86 37.05 37.08 36.69 36.64 36.70 36.86 36.97
8/1 36.19 35.56 35.50 35.45 35.51 35.13 35.70 35.90
8/8 25.07 25.11 24.81 25.21 25.11 24.85 24.96 24.93
8/29 42.82 40.97 39.31 39.28 38.49 35.59 39.77 41.42
9/5 37.43 35.73 36.21 36.38 36.03 35.44 36.25 37.32
9/12 34.22 34.69 34.15 33.79 33.63 33.43 33.97 34.48
9/19 32.48 32.59 32.03 32.31 32.14 31.66 31.71 31.81
9/26 29.60 29.45 29.44 29.81 29.47 29.81 29.84 29.93
Average 34.67 34.58 34.26 34.34 34.20 33.98 64.40 34.59
STDEV 4.15 3.79 3.78 3.61 3.59 3.73 3.77 3.99
MIN 25.07 25.11 24.81 25.21 25.11 24.85 24.96 24.93
MAX 42.82 40.97 39.31 39.28 38.49 35.59 39.77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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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에서 생육이 가장 왕성하였다(Figure 4 참조). 이는 담쟁
이덩굴이 기온 약 20-26℃ 사이에서 생장을 왕성하게 하는 특
성(de Capite. 1955)이 있어 복사열이 비교적 적은 북향에서 생
육이 왕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향과 북향 두 가지 향에 국한하여 실시된 기존 연구(Kim
et al., 2012)와 비교해서 송악의 경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송악의 방위별 생육차이를 살펴보자면 생육이 왕성했던 6~7
월사이 남향에서 생육이왕성하였고, 비교적 북향과의 차이가
많이 났다. 그 후 모든 방위에서 완만한 생장을 이어 갔다. 송
악의 경우 그림자가많이 생기는곳에서는 줄기의 지름과길이
가 성장하지 못하는 특성(Jeong and Kim. 1999)을 가졌기 때

문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남향에서 생육이 왕성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금빛줄사철도 남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다. 금빛줄사철은

그늘을 잘 견디는 식물이지만 빛을 좋아하는 특성(Song and
Li. 2016)을 함께가졌기때문에빛과 관련하여초반 생육은 남
향에서 후반생육은 북향과 남향 모두에서 생육이 왕성했을 것
으로판단된다. 다만, 이는 기존연구(Kim et al., 2012)에서금
빛줄사철의 초반 생육은 남향에서 후반 생육은 북향에서 미소
하게 큰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기존연구
가 남향과 북향두가지 조건에서 비교한 것과는달리 본 연구
에서는 8방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동북향, 북향, 북서향에

Table 2. According direction average sunshine from 9 May to 26 Sep. (Unit : Lux)

Dare S SE E NE N NW W SW

5/9 12,745.00 19,399.90 8,274.80 6,132.30 4,980.70 5,862.60 8,101.60 10,509.20

5/16 14,632.30 12,086.20 9,492.60 7,666.40 6,249.70 7,457.70 9,944.40 13,004.50

5/23 13,578.30 13,827.00 10,518.80 8,578.40 6,269.20 9,328.20 11,352.90 12,844.60

6/6 19,165.80 18,567.60 15,558.20 14,812.30 12,697.50 13,739.10 15,106.90 18,052.40

6/13 23,309.50 22,849.40 20,007.10 16,905.60 15,632.30 18,737.60 20,520.00 23,000.90

6/20 24,449.70 23,425.10 19,242.50 17,121.20 15,952.50 17,151.40 19,084.50 23,505.60

6/27 24,815.20 23,357.80 19,623.10 18,641.70 12,809.30 16,008.60 18,819.80 23,934.00

7/4 19,080.30 17,562.20 16,160.20 13,903.30 12,901.40 16,609.70 16,459.60 18,867.30

7/11 20,511.60 18,687.20 17,332.20 15,857.50 9,831.70 14,053.50 16,801.70 19,799.50

7/18 23,226.30 21,826.10 18,865.40 16,892.70 13,733.50 17,798.70 20,107.80 23,838.70

8/1 74,400.80 69,071.80 51,315.00 56,740.20 49,810.30 48,539.20 63,448.80 73,832.40

8/8 2,897.90 2,890.70 2,484.60 2,090.90 1,483.00 1,865.70 2,241.40 2,866.90

8/29 57,710.20 49,768.20 44,207.50 40,307.30 32,233.70 38,986.30 44,054.70 54,744.60

9/5 34,078.20 30,238.50 28,627.20 26,799.00 19,623.30 25,671.60 29,521.40 33,511.30

9/12 20,787.20 18,059.90 16,162.80 13,993.70 9,898.40 13,592.00 15,890.20 20,382.30

9/19 2,077.90 2,040.40 1,793.80 1,639.50 1,035.80 1,454.30 1,718.00 1,977.90

9/26 1,825.50 1,818.30 1,616.60 1,413.70 959.80 1,392.60 1,564.20 1,799.80

Average 22,899.51 20,934.32 17,722.49 16,440.92 13,300.12 15,602.87 18,513.99 22,145.41

STDEV 18,658.50 16,923.72 13,521.24 14,181.80 12,194.21 12,637.94 15,597.66 18,381.36

MIN 1,825.50 1,818.30 1,616.60 1,413.70 959.80 1,392.60 1,564.20 1,799.80

MAX 74,400.80 69,071.80 51,315.00 56,740.20 49,810.30 48,539.20 63,448.80 73,832.40

a: Parthenocissus tricuspidata b: Hedera rhombea c: Euonymus radicans cv. Aueonmarinata Rehd

Figure 4. Plant’s growth depending on orientations
Legend: S SE E NE N NW W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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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다 서향, 서남향, 남향, 남동향, 동향에서 생장이 왕성하였
다. 결과적으로초반 생육은 남향에서 후반생육은 남향과 북향
모두에서 왕성하여 총 생장량은 남향에서 분명하게 컸다.

3. 식물종별 피복률 및 생장 비교

5월부터 9월까지 식재한 식물의 생장변화를 살펴본결과, 생
장속도가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순으로빨랐으며, 피복
률도 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담
쟁이덩굴은초장 생육 및 피복의 속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금
빛줄사철과 송악은 초장 생육과 피복률이 낮게 나타났다
(Figure 5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담쟁이덩굴의 흡착근은 표
면에강력 착생하여 벽면을 피복하며거의모든방향으로 생장
(Lee and Kim, 2011)하여, 수직·수평적 성장률이 모두 왕성한
특징(Korea Highway Corporation, 1999)을 가졌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송악의 경우 수직의 성장보다는 지면을덮는 특성을
가졌기때문으로판단된다. 최종적으로담쟁이덩굴은 2021년 2
월까지 북향에서 86.67%로 최대의 피복률을 보였으며, 평균
81.18%의 피복률을 보였다. 금빛줄사철은 2021년 2월에까지
남향에서 44.89%로최대의 피복률을 보였으며, 평균 30.88%의
피복률을 보였다. 송악은 2021년 2월까지 남향에서 26.56%로
최대의 피복률을 보였으며, 평균 18.04%의 피복률을 보였다
(FIgure 6 참조). 기존 연구(Kim et al., 2012)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빛줄사철의 생장이 송악보다 더 왕성했다는 차
이점이 있지만, 피복률은 기존 연구(Kim et al., 2012)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표면을 덮는 송악의 생육적 특성으로
인해 수직적 생장이 금빛줄사철보다는 늦어져 이와 같은 결과
가 나왔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벽면녹화에 자주 식재되는 식물 중 3종을 선정하

여 방위별 생육을 나타내는 생장 및 피복률 차이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5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하였으

며, 담쟁이덩굴, 송악, 금빛줄사철 3종의 식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별 생장 특

성을 살펴보면, 담쟁이덩굴의 경우 방위별 생장은 차이가없었

으며, 송악의 경우 방위별 생장은 남향에서 왕성하였고, 최종

생장 차이는 6.77cm이었다. 금빛줄사철의 경우 생장은 마향에

서 생육이왕성하였고, 최종 생장 차이는 29.87cm이었다. 둘째,

방위별피복률을살펴보면, 담쟁이덩굴의경우북향에서 86.67%

로가장많이피복하였고, 동향에서 75.36%로가장낮았다. 금빛

줄사철의 경우 남향에서 44.89%로 가장 많이 피복하였고, 북서

향에서 18.15%로 가장낮았다. 송악의 경우 남향에서 26.56%로

가장많이 피복하였고, 서향에서 4.66%로 가장낮았다. 셋째, 식

물종간 생장 특성을 살펴보자면 3종 모두 6~7월 사이 생육이

왕성하였으며, 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 순으로높았다. 담

쟁이덩굴과송악의최종 생장차이는 57.03cm이었다. 넷째, 식물

종간피복률을살펴보자면담쟁이덩굴은 평균 81.18%를 피복하

였고, 금빛줄사철은 평균 30.88%를 피복하였으며, 송악은 평균

18.04%를 피복하였다. 따라서 식물종간 피복률은 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 순으로 높았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보아 벽

면 녹화에 사용되는 모든 식물이 동일하게 생장하지 않으며,

방위로 인한 영향보다 식물생육특성에 따라 생장특성이더크

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앞서국내벽면녹화지

침을살펴보자면ME(1998)와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Figure 5. Average plant’s growth

Legend: Parthenocissus tricuspidata(담쟁이덩굴)
Hedera rhombea(송악)

Euonymus radicans cv. Aueonmarinata Rehd(금빛줄사철)

Figure 6. FInal coverage rate of plants depending on orientations

Legend: S SE E NE N NW

W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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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Building Code(2018) 4조 4항 4호가 방위별로 식재를 제한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낙엽성 식물인 담쟁이덩굴은 북향

에서생육이왕성하였고, 3종의식물모두북향에서의생육이불

가능하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벽면녹화를 방위별

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식물의 생육 특성을 파악하여 방위별로

알맞은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험을 위해 제작된 벽면면적이 작아

방위별 표면온도와 조도의 차이가 작았고, 그에 따라 실험 환

경으로서 표면온도와 조도가 식물생육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현실의 다양하고 큰 변이를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덩굴식물은 벽면녹화 방식에 따른 벽면녹화 보조재의 재

료 및 재질과 일조시간이 연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벽면녹화 보조재(PE 넷

트)가 식물생육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생육특성이 비슷한 식물종의 수를 다양하게 하고,

벽면을 크게 제작하여 다양한 변이의 표면온도, 조도, 일조, 재

료 및 재질에 따른 식물생육의 차이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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